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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도박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 및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의 결과, 남학생인 경우, 용돈이 많은 경우, 함께 사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교 밖 지원 유형이 관리 집단에 속하는 경우 문제도박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돈내기 게임 빈도가 높은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 경우 더 문제도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 방안을 제안하

였다.

■ 중심어 :∣학교 밖 청소년∣문제도박∣개인 특성∣돈내기 게임 경험∣
Abstract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investigate which factors influence problem gambling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the 2015 Survey on Youth 

Gambling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etting 

games on problem gambling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Regression analyse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problem gambling showed that being male adolescents, having more allowance, 

living without parents/guardians, or belonging to prob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likelihood 

of doing problem gambling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Also, regression analyses of 

betting games on problem gambling revealed that doing betting games more frequently, doing 

betting games more time, or spending more money on betting gam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ikelihood of doing problem gambling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ddressing problem gambling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 keyword :∣Out-of-school Adolescents∣Problem Gambling∣Personal Characteristics∣Betting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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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는 2014년도에 자퇴나 가출 등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발달육성과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을 제정하고 관련 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38만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까

지 매년 4∼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

로 나타나 학교중단 이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1].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 

제2의 성장급등과 질풍노도의 심리정서적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이다. 심리적 이유기인 이유로 부모

의 간섭과 보호보다 자율적인 삶을 원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간에서 지내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성장하게 된다[2].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가 전

체소년범의 43.7%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보면[3]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이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

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도박 문

제 수준이 일반청소년의 4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4]. 실제로 돈내기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는 연

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단순히 재미나 시간 때우기식

의 도박이 아닌 문제성 도박집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5].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도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9]. 특히 청소년기 뇌는 자

극과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또래 문화를 추구하기에 

도박에 쉽게 빠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

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첫 도박경험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가족요인, 

그리고 학교 요인들이 확인되어 개인과 환경체계 간 요

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11].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관여된 요인을 살

펴보면, 폭력이나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가족환

경 변인과 한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14]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요인보다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도박중독을 예측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이

른 시기의 도박경험이 지적된다. 도박행동은 청소년기

에서 성인 초기로 전환될 때 증가하고 도박중독자 대부

분이 청소년기부터 내기와 게임을 좋아한 것으로 보고

되어 성장기에 도박에 노출되는 경험은 문제도박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16]. 

실제로 중학생 22.5%, 고등학생 26.5%가 도박 경험

이 있었고[17], 뽑기 게임 29.1%, 스포츠 경기 내기 

24.7%, 그 외 내기 11.8%,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 

7.4% 등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8][17] 많은 청소년들

이 돈내기 게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도박문제와 같은 비행 행동으

로부터 보호해 줄 보호요인이 필요하다. 학교와 같은 보

호요인이 부재할 경우 비구조화 된 활동(unstructured 

activity)의 참여가 많아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고 비행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재사회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18][19].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의 실태와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완화·해결할 수 있

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 돈내기 게임 경험, 

문제도박 수준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은 문제도박에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은 문제도

박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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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

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그와 동일한 과정을 교

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 퇴학 처분을 받

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20].

매년 약 6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실태

조차 파악할 수 없는 미확인 청소년까지 합산하면 대략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1].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

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지

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높은 편

견 등이 존재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22].

선행연구에서도 준비 없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청소

년이 1년 이내에 비행이나 사회부적응 행동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공고

히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3].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충동성이나 

우울 혹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개

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족구조나 부모직업 및 교육정

도, 소득 등과 같은 가족요인 그리고 학교규율 등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어렵거나 학교폭력 등에 의한 학교요

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22][24]. 

무엇보다 청소년기는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일차적 

일탈로 인해 낙인이 찍히게 되면 보다 심각한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25]. 이는 낙인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고 부정적 자아가 비행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에 

기인한 것이다[26]. 따라서 이들이 학교 밖에서 적응하

고 새로운 진로탐색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비행을 예

방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라 사료된다. 

2.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의 도박은 확률성 게임이다. 예측가능하지 않

은 승리를 갈망하며 불확실성에 의존한 채 빠져드는 특

성이 있다. 청소년기 도박행동은 도박의 유형과 참여 

방식, 환경적 특성 등 성인의 도박문제와는 다른 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7]. 따라서 성인이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경험과 청소년이 참여한 경험은 발달과

정에 있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성 및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과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박행동이 청소년기에서 성인초

기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즉 

성인의 도박중독이 갑자기 나타나기보다 성장기에 내

기나 게임을 즐겼던 경험이 중독을 예측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도박을 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충동성과 흥미추구성이 강하고 경직된 사회적 관계

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와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청소년 도박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

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 그리고 심

리적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청소년의 도박경험은 단순한 일회성 오락이나 놀이

가 아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의 단계별 과정을 밝힌 질

적연구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박연습단계, 도

박환상단계, 전념단계, 일탈단계, 중독단계의 과정을 거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홀짝이나 블루마블게

임 등을 경험하던 청소년이 도박을 어깨 너머로 배우다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큰돈을 벌었다는 도박사의 이야

기를 듣고 도박에 빠지고 도박 자금을 모으는 데만 전

념하다가 도박의 수렁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0].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고학년일수록

(연령이나 학년), 용돈이 많을수록 도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33].

문제도박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에 의하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충동성이나 

우울, 감각추구, 도박행동 수 등과 같은 요인이 관련이 

있었고, 개인의 보호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모

의 보호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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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도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학

교 밖 청소년 대상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의 사행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태조

사를 수행하였다[17]. 

2015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청소

년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 학교 등

의 시설을 통해 모집된 1,2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표본 선정을 위해 

1,200명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지난 3개월 간 어떤 형태이

든 돈내기 게임(예: 카드나 화투, 뽑기, 복권, 한게임 같

은 온라인 게임, 인터넷 복권 등)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문제도박 척도에 응답한 485명을 선별하였다. 이어서 

학교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

니는 45명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중 용돈과 돈내기 게임 경험에 응답하지 않은 5명

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3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문제도박

문제도박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 실

태조사의 내용 중 도박문제 심각성 척도(Gambling 

Problems Severity Scale) 9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도박

문제 심각성 척도는 청소년들이 지난 3개월을 기준으

로 도박으로 인해 겪을 수 심각한 상황(예: 도박에 빠져 

약속을 어긴 경험, 돈내기 게임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경험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측

정하는 도구이다[35]. 각 문항에 대하여 0점에서 3점 범

주의 4점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응답하게 되며, 9개 

문항 총점이 1점 이하인 경우 비문제군, 2점-5점까지는 

위험군, 6점 이상인 경우 문제군으로 간주한다[17]. 본 

연구에서는 9개 문항 총점(α=0.864)을 기반으로 비문제

군을 0으로 위험군과 문제군을 1로 이분 변수로 조작화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문제도박으로 이행

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경우와 이미 문제

도박에 처한 경우 모두를 문제도박으로 간주한다.

2.2 독립변수: 개인 특성

본 연구에서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밖 청소

년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용돈 규모, 보호자 유

무, 학교 밖 지원 시설 유형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

소년의 성별은 ‘여자’를 0으로 ‘남자’를 1로 조작화하였

다. 연령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16～18세’를 0으로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2～15세’를 1로 하는 이분 변수

로 측정했다. 용돈 규모는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만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 시 ‘10

만원 이하’ 집단을 기준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집단

에 대한 이분 변수로 조작화했다. 보호자 유무는 ‘부모 

동거’, ‘다른 보호자’, ‘보호자 없음’의 세 집단 중 ‘부모 

동거’ 집단을 기준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집단에 대

한 이분 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지원 

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소속된 청소년을 

의미하는 ‘자율 집단’을 0으로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학

교에 소속된 청소년을 의미하는 ‘관리 집단’을 1로 조작

화 하였다.

2.3 독립변수: 돈내기 게임 경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돈내기 게임 경험 특성은 

실태조사에 포함된 네 가지 문항인 돈내기 게임 유형

(‘지난 3개월 동안에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은 무엇

입니까?’), 빈도(‘지난 3개월 동안 응답한 돈내기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었습니까?’), 시간(‘지난 3개월 동안 응답

한 돈내기 게임을 한 번 시작해서 그 날 그만 할 때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썼습니까?’), 비용(‘지난 3개월 

동안 응답한 돈내기 게임을 하는데 사용한 돈은 총 얼

마입니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돈내기 게임 유

형의 경우 비온라인 게임을 0으로 온라인 게임을 1로 

측정하였다. 나머지 세 변수인 돈내기 게임 빈도, 시간, 

비용의 경우 실태조사 시 다범주형 변수나 연속 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각 문항을 최대한 균등하게 두 집

단으로 나누어 모두 이분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

으로 돈내기 게임 빈도의 경우 ‘월1～3회’는 0으로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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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은 1로, 돈내기 게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

은 0으로 ‘1시간 이상’은 1로, 돈내기 게임 비용의 경우 

‘5만원 이하’는 0으로 ‘5만원 초과’는 1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

해 모든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어서 개인 특성 및 돈내기 게임 경험 특성별 문제도박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학

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수 모두를 동시에 투입한 

후 문제도박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모든 개인 

특성 변수와 돈내기 게임 유형, 빈도, 시간, 비용 변수를 

동시에 투입 한 후 문제도박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

2.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먼저, [표 1]에서와 같이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311명(71.5%)으로 두 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고

등학생에 해당하는 만16～18세의 청소년(89.2%)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용돈 규모

를 살펴보면, 대략 절반인 202명(46.4%)이 31만원 이상

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인 233명(53.6%)은 30만원 이하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유무의 경우 분석 대

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5명(70.1%)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82명(18.9%)이었

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지원 유형의 경우 자율 집단 소

속의 191명(43.9%)과 비교해 관리 집단 소속이 244명

(56.1%)으로 조금 더 많았다.

2.2 개인 특성에 따른 문제도박 수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형태이든 돈내기 게임을 경험해 본 청소년이

다. [표 1]에서와 같이 이들 중 절반인 212명(48.7%)이 

문제도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문제도박이 아닌 경우보다 문제도박인 경우 남자청소

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용돈 규모별 문제도박의 

경우, 용돈이 가작 적은 집단은 문제도박이 아닌 비율이 

높았으나 용돈이 가장 많은 집단은 문제도박인 비율이 

더 높았다. 보호자 유무로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의 경우 문제도박이 아닌 비율이 높았으나 보호자

가 없는 집단의 경우 문제도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해서 학교 밖 지원 유형의 경우, 자율집단 청소년은 

문제도박이 아닌 경우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집단의 

청소년은 문제도박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개인 특성에 따른 문제도박 실태

변수 전체
문제도박 여부

아니다 그렇다

문제도박
아니다 223(51.3) 223(51.3) -

그렇다 212(48.7) - 212(48.7)

성별**
여자 124(28.5) 78(35.0) 46(21.7)

남자 311(71.5) 145(65.0) 166(78.3)

연령
만16~18세 388(89.2) 194(87.0) 194(91.5)

만12~15세 47(10.8) 29(13.0) 18(8.5)

용돈 규모**

0~10만원 114(26.2) 74(33.2) 40(18.9)

11~30만원 119(27.4) 60(26.9) 59(27.8)

31만원 이상 202(46.4) 89(39.9) 113(53.3)

보호자 
유무**

부모 동거 305(70.1) 169(75.8) 136(64.2)

다른 보호자 48(11.0) 25(11.2) 23(10.9)

보호자 없음 82(18.9) 29(13.0) 53(25.0)

학교 밖 
지원 

유형***

자율 집단 191(43.9) 122(54.7) 69(32.6)

관리 집단 244(56.1) 101(45.3) 143(67.5)

모든 변수의 빈도(%)를 보고했음. N=435. **p<.01, ***p<.001.

2.3 돈내기 게임 경험에 따른 문제도박 수준

[표 2]는 돈내기 게임 경험 특성에 따른 문제도박 여

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온라인 돈내기 게임에 비

해 온라인 돈내기 게임을 하는 경우 문제도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

을 더 많이 한 경우, 돈내기 게임을 한 번 시작해서 끝

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경우, 돈내기 게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

교해서 문제도박에 속하는 비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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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돈내기 게임 경험에 따른 문제도박 실태

변수 전체
문제도박 여부

아니다 그렇다

돈내기 게임 
유형***

비온라인 270(62.1) 169(75.8) 101(47.6)

온라인 165(37.9) 54(24.2) 111(52.4)

돈내기 게임 
빈도***

월1~3회 261(60.0) 169(75.8) 92(43.4)

주1회 이상 174(40.0) 54(24.2) 120(56.6)

돈내기 게임 
시간***

1시간 미만 176(40.5) 130(58.3) 46(21.7)

1시간 이상 259(59.5) 93(41.7) 166(78.3)

돈내기 게임 
비용***

5만원 이하 222(51.0) 165(74.0) 57(26.9)

5만원 초과 213(49.0) 58(26.0) 155(73.1)

모든 변수의 빈도(%)를 보고했음. N=435. ***p<.001.

2. 개인 특성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모형의 적합도

(Wald chi2=39.76, p<.001)는 양호하였고,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여

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인 경우 문제도박을 할 가

능성이 약 1.6배(OR=1.645, p<.01) 높았다. 또한 용돈이 

10만원 이하인 청소년과 비교해서 11～30만원(OR= 

1.630, p<.10)이거나 31만원 이상(OR=1.644, p<.10)인 

청소년 모두 문제도박을 할 가능성이 약 1.6배 높게 나

타났다. 더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보호

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문제도박을 할 가능성이 약 

2.1배(OR=2.090, p<.01)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지

원 유형에서는 자율 집단과 비교해서 관리 집단의 경우 

문제도박을 할 가능성이 약 1.9배(OR=1.906, p<.01) 높

게 나타났다.

표 3. 개인 특성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VIF

성별 .498** .228 1.645 1.05

연령 -.273 .337 .761 1.04

용돈 규모

   11~30만원 .488+ .286 1.630 1.59

   31만원 이상 .497+ .270 1.644 1.79

보호자 유무

   다른 보호자 .116 .321 1.123 1.03

   보호자 없음 .737** .270 2.090 1.09

학교 밖 지원 유형 .645** .219 1.906 1.24

상수항 -1.265 .277 .282

Model fit Wald chi2=39.76***, Pseudo R2=.066

N=435. +p<.10, **p<.01, ***p<.001.

3.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밖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 특성이 문제도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분석 모형의 적합도(Wald chi
2=133.44, p<.001)는 

적절한 수준이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을 통

제한 상태에서 돈내기 게임의 빈도, 시간, 비용이 문제

도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난 3

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더 많이 한 경우 문제도박을 

할 가능성이 약 2배(OR=2.043, p<.01) 높았다. 유사하

게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 돈내기 게임을 시작해서 끝

마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경우에도 문제도박

을 할 가능성이 약 2.1배(OR=2.141,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에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도박을 할 가능성

이 무려 4배(OR=3.996, p<.001)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4.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VIF

돈내기 
게임 
경험

돈내기 게임 유형 .218 .259 1.244 1.34

돈내기 게임 빈도 .714** .243 2.043 1.28

돈내기 게임 시간 .761** .263 2.141 1.49

돈내기 게임 비용 1.385*** .277 3.996 1.93

개인
특성

성별 .192 .262 1.212 1.08

연령 -.242 .382 .785 1.05

용돈 규모

   11~30만원 .161 .322 1.175 1.62

   31만원 이상 -.220 .318 .803 1.93

보호자 유무

   다른 보호자 .317 .358 1.373 1.06

   보호자 없음 .434 .305 1.544 1.11

학교 밖 지원 유형 .317 .250 1.373 1.27

상수항 -1.922 .329 .146

Model fit Wald chi2=133.44***, Pseudo R2=.221

N=43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도박의 영

향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두 명 중 1명 꼴인 48.7%

가 문제도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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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의 재학 중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준 5.1%과 비

교할 때 약 10배 높은 수치이고[17], 문제도박 수준이 

높은 제주지역 청소년의 9.1%보다도 5배 이상 높다

[36]. 학교 밖 청소년의 높은 문제도박 수준은 학교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부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과 높은 

편견이 존재하는 열악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

른 나이의 도박이 이후의 문제도박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37],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

한 개입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 보호자 

유무, 학교 밖 지원 유형이 문제도박과 유의미한 관계

를 보였다. 남자이며, 보호자가 없고, 학교 밖 지원 유형

이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학교 등 관리집단에 속할수록 

문제도박 수준이 높았다. 성별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되

는 요인으로 본 연구는 남자청소년의 도박행동 및 문제

도박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

한다[36][38].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나 교사,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

기에 보호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39].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보호자의 부재가 최소한의 안전망과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의 상실을 야기하여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

를 떠난다. 특히 품행의 문제 등에 의해 중도 탈락하여 

교정시설 등 관리 영역의 보호 하에 있는 청소년은 많

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40]. 비행 및 범죄 등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 다른 유형의 비행행동을 하기 쉽다

는 점을 고려하면[41], 관리집단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

년일수록 문제도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돈내기 게임 경험은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의 빈

도가 높을수록, 할애한 시간과 비용이 많을수록 문제도

박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돈내기 게임의 접근성

과 가용성과 관련된 것으로 돈내기 게임에 대한 경험과 

접촉은 도박자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30]. 도박행동

의 빈도, 시간, 지출은 중독발생에 있어 중요하다. 청소

년의 문제도박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인 

SOGS-RA(South Oaks Gambling Screen-Revised 

Adolescent Scale) 척도는 도박경험의 빈도와 지출금액

을 다루고 있고[42], 이는 청소년의 문제도박을 예측하

는데 있어 특이도와 민감도가 양호하다고 보고되고 있

다[11].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행동을 측정한 연구에서

도 도박빈도, 시간 및 기간이 도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4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문제도박에 있어 돈내기 게임 경험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사업이 필요

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준이 높고,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약 28만 명임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대안활동 제시 등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한국도

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개발하였다. 하

지만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

직 구조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가족

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점차 예방활동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접

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나 소년

원 학교 등 관리집단에 속할수록 문제도박의 수준이 높

았다. 이는 관리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도박

문제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교정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관리집단 청소

년은 교정 후 학교와 지역사회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참여와 재범방지를 위한 도박문제 및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

램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박문제 예방사업은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

인한 것처럼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다. 남자 청소년에게서 문제도박이 더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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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 등에 기인

한 것으로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반영한 예방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예방교육이 성별을 구분하여 제공

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도박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 성별차이를 인식하여 

예방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콘텐츠 가 반영된 교

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를 기반으로 예방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은 기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사회로부

터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자의 부재는 도박문제에 대한 

환경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

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

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전

국 14개 지역센터에서 거리캠페인 및 대안활동 제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학교 등 관리영역

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리영역은 청소년에게 있어 보

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에 이들 기관 내에 도박문제

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하고, 초기단

계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및 도박문제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게임과 도박을 하는 청소년

의 문제가 아닌 돈내기 게임을 양산하고 도박을 야기하

는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44]. 최근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 도박성 요소가 담겨있는 게

임의 출시와 불법 인터넷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

하고 있다. 도박을 조장하는 환경은 청소년의 도박문제

에 원인이 된다. 하지만 도박문제는 인터넷게임과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개인에 대한 접근이 중심이고, 도

박문제에 관련한 환경적 접근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제도적으로 환경을 규제하여 안전하고, 건전

한 인터넷 게임 및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접근이 개인에 

대한 개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을 조장하는 환경을 규제

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은 학

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중 일부를 토대로 추출되었다

는 점이다. 둘째,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돈내기 게임 경

험의 특성을 모두 이분형 변수화 하여 빈도나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예: 사회구조적 요인, 거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도

박 실태와 관련 요인을 검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의 심각성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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